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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여럿 함께 어울려 하는 학습은 협력적 학습 (collaborativ e learning ), 학

습공동체 (learn in g com munity )라는 이름으로 미국 초중고에서는 이미 1980대부터

유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에는 대학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 끙끙대는 것 보다 여럿이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

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사실 지금 미국 대학에서는 팀웍을 실험이나

프로젝트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학생 여럿이 모여 할 수도 있고, 조금

극단적으로 학기말 시험마저 팀웍으로 하는 예도 있습니다. 학생 여럿이 숙제나

시험을 같이 하면 "컨닝"이라 하면서 혼내주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한다고 하니 뭔가 변해도 한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

됩니다.

팀웍의 유익함을 교육학 이론과 연구 결과를 놓고 따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

니다. 팀웍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개개인이 준비한 것 보다 훨씬 높은 품질입니다

. 팀웍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시험장은 마치 동대문 시장같이 시끌벅적하지만 생

동감과 에너지로 넘쳐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학생도 팀웍 시

험을 치르는 동안은 신들린 사람같이 흥분되어 떠들기도 합니다. 멍하게 앉아 있

던 학생의 눈이 빤짝이는 것을 볼 때에는 뭔가 흐뭇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팀웍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숙제나 프로젝트

를 학생 개개인이 하지 않고 서너 명이 그룹으로 한다면 교수님께서 채점해야 하

는 과제물 양은 대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지요. 한 반에 학생이 100명 있을 경우

, 100개의 보고서 대신 30 내지 20개의 보고서만 읽으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니 좋고, 채점하는 데 시간이 덜 걸려서 좋지요. "누이 좋

고 매부 좋다"는 말도 적용되지만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더 어울릴 듯 합니

다.

학생들로부터 효과적인 팀웍을 요구하자면 몇 가지 실질적인 이슈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팀에 학생들이 몇 명씩 있게 하나?

팀 구성원을 교수가 정해주나, 학생들 자신들이 정하게 하나?

어떻게 해야 모든 학생들이 동참하여 "놀고먹는" 학생이 없도록 하나?

팀웍이 요구되는 과제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대평가 하는가 절대평가 하는가?

팀웍이 요구되는 숙제나 프로젝트는 최종학점의 몇 퍼센트 정도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습 활동 종류와 그 학습 활동으로 무슨 교육 목적을

이루고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호부터 이러한 이슈를 다루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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